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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6일 대통령 발언록

금융기관장 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담회 참석해주어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서 의견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 간담회를 경제

부총리에게 모아달라고 부탁 했을 때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로 

관심의 폭이 너무 넓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금융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역점산업수준을 넘어 전략사업으로 추진

해 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협의

해 좋은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여러분을 보자고 한 것은 당장 

금융기관의 위험요인 같은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처보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의 위험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하도 데어 나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재상황이 실제로 어느 쪽이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의견 듣

고 싶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97년 위기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 쪽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

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출발은 

정부의 감독 잘못이라고도 하고, 빌려 쓴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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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기 쉬우니 많이 빌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빌리게 해 놓고 그 문제가 

발생 시에 대처하기보다 ‘나 먼저 살자’고 해서 한국 금융권이 연대의식

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 위기관리보다 개별위기 관리로 가니 개별회사주주

는 박수를 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득보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

까. 내가 경험한 금융위기가 2번째이고, 3번째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안 

오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잘 수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금융

기관이 해야 할일이 명확히 무엇인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빌린 사람

에게 책임을 물어도 화내고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정부를 바라보

고 정부는 더 이상 관치를 않는다고 하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한국에서 사

업을 하느냐고 합니다. 얘기해봅시다. 

 

금융허브에 대한 각자의 전망과 복안을 이야기합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니 국민 불안이 야기된다며 경제

부총리가 그런 얘기하지말자고 말립니다. 이 분야에 관한한 대통령보다 경

제부총리가 더 많이 알고 센데 내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금융허브를 한다

는데 금융허브 되는지 금융인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되면 한국이 뭐 

먹고 살고,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된다지만 

되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고 싶고 이 대목가면 저나 정

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겁니다. 각기 전망과 복안이 있을 것인데 개별

적인 복안도 모아 놓으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이 됩니다. 앞으로 금

융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고, 

마지막 얘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앞선 의문은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